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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인터뷰 2008 한국현대문학작가미주순회낭독회

A1염불보단 잿밥에 더 마음

이 있었다. 북미 대륙엔

가본 적이 없으니 그곳의 자연과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을 잠깐이나

마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았다. 글

이 잘 안 풀리던 시기에 낭독회 참가

제의를 받았는데, 청중 앞에서 낭독하다

보면내글을객관적으로볼수있을거라는기

대도있었다. 일석이조의기회였다. 

A2낭독을하면서내글쓰기를점검하게되었

다. 어떤문장은두세문장으로나누는게

어땠을까싶었고다른단어를사용하는게나았겠다

싶은경우도있었다. 학생들의열의를대한것도내

게공부가되었다. 내가채읽지못한한국고전문학

을탐구하는학생들을보며반성도했고, 낭독후에

받은질문에서각대학의특성이느껴지는것도흥

미로웠다. 

A3떠나기전, 작년에다녀온동료작가로부터

‘일정이빡빡해서고되긴하지만꼭가보

면좋을것’이라는말을들었다. 동감이다. 작가에게

는외국의독자를, 한국문학에대해알고싶어하는

이들에게는한국작가라는실체를만날수있는소중

한자리였다. 감사드린다.

미주순회낭독회
참가작가에게듣는다. 

이혜경작가김애란작가

A1외국독자들의반응을살

펴볼 기회가 거의 없었

다. 활자로 된 감상문도 좋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독자들의 표정,

소리, 제스처하나하나도근사한독

후감이될수있을거라기대했다. 

A2낭독회의 즐거움 중 하나는‘내가

말한다’‘내가 읊는다’가 아니라, ‘나의

말이 당신과 만나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키는가’를

지켜보는것이었다. 다른문화와언어를가진사람

들이제소설의어느부분에집중하고, 어느부분에

서웃는가를발견할수있어흥미로웠다. 문화적인

차이때문에생전처음받아보는질문들도있었다.

내가쓰는이야기를조금다른시각과거리를갖고

바라볼수있는여행이었다. 

A3낭독이후작가와의대화시간이조금늘

어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다. 그래서

낭독회가진행될수록풀턴선생님과시간을좀조율

해나갔다. 개인적으로의미있는시간이었다. 여담

이지만미국이라는공간에대해, 또그공간이만들

어내는 관계의 성격과 서사의 특징에 대해 궁리해

볼수있는시간이기도했다. 

공통질문

Q1 낭독회에참여하게된동기

Q2. 낭독회를마친소감

Q3. 작가낭독회를평가한다면? 


